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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디자이너다

그리고 내게‐

車는 조각 작품이다

Inside

상하이모터쇼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저녁. 금융

가가 밀집한 상하이 푸둥(浦東)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

이라는 진마오(金茂)빌딩 내 한 레스토랑에서 BMW의

새 콘셉트카‘CS’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모터

쇼를 찾은 BMW 관계자 100여명을 상대로 한 내부 설

명회였다.

190cm 장신에 날렵한 몸매, 하얀 셔츠에 검은색 정장

을 입고 금발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린 사내가 연단에

섰다. 10여년 전 BMW 디자인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전 BMW 디자인 총괄 크리스 뱅글(Chris Bangle₩51)에

이어 2004년 9월부터 BMW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아

드리안 반 호이동크(Adrian van Hooydonk₩43)였다.

그가 만든 CS는 차세대 7시리즈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4도어 쿠페 콘셉트카이다. 화려하면서도 감성적인 호

이딩크식 디자인이 잘 드러난 차였다.

BMW는지난 10년간세계자동차디자인을선두에서

서 이끌어왔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많은 고급차 브

랜드 중에서도 결국 자기 고집을 꺾고 BMW의 새로운

디자인을 받아들인 곳이 적잖다. 대중차 업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호이동크는 부임 이후 전임자인 크리스 뱅글의 전위

적이고 파격적인 디자인과 달리, 감성적이면서도 따뜻

한 디자인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S 설명행사가 끝난 뒤 그를 약 1시간 정도 인터뷰했다. 

—차량 디자인에 있어서 진흙으로 실제 차량 형상을

만들어보는‘조형(造形)’과정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

데, 그 이유는.

“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타를 저장하고, 전송하는데

편리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직접 손으로 진흙을

만지며형상을만들어가는과정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차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우

리도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필수품은 아니다. 직접 실제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필수품이라

고 생각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는 뜻인가.

“디자인하는사람들이라면 3차원그래픽을이용해많

은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조

형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는 많지 않다. 지난

10년간을 통해 BMW는 조형과 생산을 결합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 CS콘셉트카는 아주 정교한 조

형작업을거친조각작품이다. 그것은기본적인일이아니

다. 아주 복잡한 일이다.”

—자동차 디자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창의력과 아이디어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자료를 보고, 또 생각해야 한다. BMW에는

100여명의 디자이너가 있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일한다. 항상같은주제에대해스케치를하고완

성된 결과물을 낼 것을 요구받는다. 

—자동차디자이너에게가장중요한자질은무엇인가.

“첫째는좋은아이디어가많아야한다. 둘째는그아이

디어를 스케치 형태로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셋째는 공학(工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

어가 아무리 좋아도 BMW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설득

시키지 못한다.”

—많이 팔리는 차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좋은 디자이

너인가.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디자이너가 좋은 디

자이너인가.

“우리는 양쪽 모두를 충족시켜왔다고 생각한다. 7시

리즈는 판매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무엇보다

자동차 디자인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 차였다. 이 디

자인은 다른 몇몇 업체에도 차용됐고 그 차들도 잘 팔린

것으로 안다.” ▶E2면에 계속

상하이=최원석 기자 ws-choi@chosun.com

☞ 동영상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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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디자인 총괄반 호이동크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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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없는 차’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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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10년 뒤 자동차

세상 바꾼다

호이동크는 1964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네덜란드의 델프트 종합기술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다. 프리랜서 산업디

자이너로 일하다가 1989년부터 2년간 GE플라스틱 유럽의 상품 디자이너로 일했다. 1991~1992년 스위스 아트센터 유럽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한 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독일 뮌헨의 BMW 본사에서 자동차 외관 디자인을 담당했다. 2000년부

터 2004년까지 미국 뉴버리파크에 있는 BMW의 디자인 자회사 디자인워크스에서 자동차 디자인 총괄 및 대표이사를 지낸 뒤

2004년 9월부터 BMW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다.

사진=BMW 코리아 제공

아드리안 반 호이동크는 누구?



일본의 경차(배기량 660㏄급)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노

령(老齡)의 소비자들이 불안한 일본 경제로 인해 값싼 경차를 선호하

고 있기 때문이다. 경차는 일본에서 한해 팔리는 차의 3분의 1을 차

지하고 있다.

올 3월로 끝나는 2006~2007 회계년도에 일본 경차 시장 1위 업체

는 도요타 계열의 다이하쓰였다. 다이하쓰는 오랫동안 이 시장을 평

정해온 스즈키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불쌍한 다이하쓰여. 스즈키는 다이하쓰에 지지 않았다. 오

히려 다이하쓰가 이길 수 있도록 순순히 허락했다.

스즈키 오사무 회장은 다이하쓰의 대대적인 판촉전에 정면 대응하

지 않았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력 넘치는 이 노 회장은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집하는 대신, 수익률이 더 높은 중소형차 수출 쪽을

선택했다. 그는 내수시장의 명예나 위신보다 이익을 더 중시하는 몇

안되는 일본 경영인 중의 한 명이다. 

그는스즈키의글로벌확장에대대적으로투자했다. 스즈키의 2006

년 미국시장 판매대수 증가

율은 23%로, 거의 도요타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미국

뿐이 아니다. 스즈키는 전세

계에서 약진하고 있다.

스즈키는 2005년 미쯔비

시와 마쓰다, 스바루 등을

제치고 세계 12대 자동차업

체로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이들 업체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유럽에서도 스즈키는 지난해 26만1284대를 팔아 전년대비 7.9%의

판매증가율을 기록했다. 훨씬 앞서 유럽에 진출한 혼다에 불과 1만

7736대 뒤지는 좋은 실적이었다. 스즈키의 도약은 2004년 말 헝가리

₩중국₩인도₩일본 공장에서 거의 동시에 생산에 들어간 신형‘스위

프트’(Swift₩스즈키의 소형차)의 출시가 계기가 됐다. ‘스위프트’는

그 해 영국에서‘올해의 차’로 선정될 정도로 유럽에서 큰 인기를 모

았다. 그동안 빈둥거리며 지낸 스즈키의 헝가리 공장은 과부하가 걸

릴 정도로 생산 부담이 늘어났고, 결국 설비를 확장했다. 

현대차와 포드, GM, 도요타, 혼다 등은 인도가 고도성장을 거듭한

최근 몇년간 스즈키의 고객을 뺏기 위해 잇달아 인도시장에 뛰어들

었다. 스즈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폴크스바겐이 중국시장에서 범

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폴크스바겐의 산

타나(Santana)는 한때 중국시장을 지배했다. 그러나 제 때 신 모델

을 내놓는데 실패하면서, 폭스바겐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형편없

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해스즈키가글로벌생산설비확장과장비구입에투입한돈은

21억6000만달러나된다. 2004년이회사의글로벌투자는 13억5000만

달러에불과했다. 다이하쓰가일본미디어의각광을한몸에받으며우

쭐하는 사이, 스즈키는 돈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다.

1992년부터 BMW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한 아드리안 반 호이

동크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모

든 차종의 디자인에 관여했다. 

BMW의 전 디자인 총괄 크리스 뱅글이 2002년 7시리즈에서 기존 대형세단

과 전혀 다른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전세계 BMW 팬을 경악시켰을 때, 그 가

운데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뱅글 엉덩이(Bangle Butt₩7시리즈의 트렁크 윗

부분이 마치 부푼 엉덩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말)’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인물

이 반 호이동크였다. 그의 첫번째 작품은 2004년에 나온 4인승 고급 컨버터블

(지붕이 여닫히는 차) 6시리즈. 1970년대에 나온 초대(初代) 6시리즈의 고급

스러운스포츠쿠페전통을잘살리면서호화로움까지더했다는평가를받았다.

또 그 해에 내놓은 중소형 SUV(지프형차) X3에서는 기존의 중형 SUV X5를

좀더 날렵하게 다듬어 냈다. 2005년 3시리즈는 크리스 뱅글이 만들어놓은 전

위적 색채를 덜어내고, 7시리즈와 5시리즈에 비해 좀더 정돈된 스타일을 완성

했다. 2006년에 내놓은 Z4 쿠페는 Z4 로드스터(2인승 소형 컨버터블)에 지붕

을 얹은 모델이지만, 로드스터와 전혀 다른 느낌이 날 만큼 완성도 높은 디자

인이었다. 2006년에 나온 3시리즈의 최상급모델 335i 세단과 올해 등장한 335i

쿠페에서는 크리스 뱅글의 그늘에서 완전히 독립, 반 호이동크만의 고유한 디

자인 스타일을 선보였다. 특히 335i 쿠페는 BMW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한 작품이라는 찬사를 얻었다. 2008년에 등장할 대형세단 7시리즈(후

속), 벤츠 CLS와 경쟁할 중대형 쿠페로 2009년에 나올 예정인 8시리즈(상하

이 모터쇼에 출품된 CS콘셉트카의 양산형 모델) 등에서도 어떤 디자인 철학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원석 기자ws-choi@chosun.com

“日 내수시장서 눈돌려

“전세계 생산라인 확장

“주요 기업 제치고 飛上”

스즈키, 글로벌 경영 쾌속질주

칼럼 제임스 트리스 오토모티브뉴스 아시아 편집장

—BMW 디자인의 미래 전략은.

“우리는 사람들이 차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감성적인 차, 이

차를 소유함으로써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싶다. 또 차는

그 기능에 걸 맞는 디자인을 가져야 한다. 스포츠카라면 당연히 스포티하게 보

여야할 것이다. 기술이 허용하는 한 그런 차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의 디자인

철학은 개개의 차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들

로 하여금 다양한 성격의 차를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BMW 디자인의 핵심은 무엇인가.

“균형과 조화(proportion)다. 이러한 요소가 BMW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BMW만의 고유한,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있다.”

—동료들에 따르면 크리스 뱅글은 한마디를 하면 100가지 대답이 돌아오는

반면, 당신은 정확히 한 마디로 대답한다는데.

“글쎄. 나는 네덜란드 사람이다. 네덜란드인들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차를 가장 좋아하는가.

“Z4 쿠페를 좋아하며 현재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이 짐을 꾸려 여행을 떠나

기에 좋은 차다. 6시리즈도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스포티한 차를 좋아한다.”

—가장 존경하는 카 디자이너와 디자인작품은.

“이태리 카 디자이너 마르첼로 간디니를 가장 좋아한다. 베르토네나 쥬지아

로도존경한다. 알파로메오디자인으로유명한프랑코스칼리오네도존경한다.”

—왜 카 디자이너를 직업으로 선택했나.

“스케치나 드로잉을 너무 좋아했다. 그것이 디자이너의 길을 택하게 된 이

유다. 이후 제품 디자인에 관심이 생겼고, 또 자동차 디자인의 세계도 알게 됐

다. 어쨌든 차를 매우 좋아했고, 그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어떤 이들은 미래 자동차는 가전제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BMW가 강조하는‘운전의 즐거움(Freude am Fahren)’을 느끼기 어려울 것

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방향전환₩제동₩가속부터 대시보드 버튼의 움직임까

지 모든 게 아주 정밀해야 하고,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피드백(feed back)을

줘야 한다. BMW는 운전자가 차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중시한다. 고객이 BMW에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BMW 브랜드의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자동차 경주를 생각해보라. 뒤에 누가 오는지 사이드 미러를 통해 신경 쓰

는 순간, 뒤쳐질지도 모른다. 경주에 이기려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데 집

중해야 한다.”

—자동차 디자인을 빼고 취미가 있는가.

“건축에 관심이 많다. 의류패션같은 다른 형태의 디자인도 좋아한다. 스쿼

시 스노우보드 산악자전거와 같은 스포츠도 즐긴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뱅글 엉덩이3도 그의 아이디어반 호이동크의 작품 세계

BMW 디자인 총괄

반 호이동크 인터뷰

▶ E1면에서 계속

<BMW 7시리즈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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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디자인 총괄 아드리안 반 호이동크(사진 오른쪽)와 디자인 스튜디오 직원이 그들이 디자인한 BMW Z4 쿠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BMW 코리아 제공

제임스 트리스 1995년부터 도쿄에서 오토모티브뉴스 아시아 편집

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중국₩인도를 수십여차례 방문₩취재했다.

싱가폴의 AP-다우존스 지국장과 비즈니스위크 디트로이트 지국장

을 거쳤다. 1923년 설립된 오토모티브뉴스는 전세계 자동차산업을

심층 보도하는 업계 최고 권위의 전문매체 중 하나다.

“진흙으로 실제 차량 만드는 과정이 핵심”


